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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보도자료

	
	대외협력팀: 백승수과장/최영록 위원/박상준(760-1148/49/51)

	
	담당 : 국제교류팀(760-0154), 중국대학원(740-1544)


                                                                          (보도자료 5장) 

성균관대․ 中 북경대 대학차원 
전면적 실질 교류 협약
	유장(儒藏)CHINA-KOREA프로젝트 박차…‘Global Alliance’ 허브 구축    


양교 총장 22일 中서 ‘전교적 교류협력’ 공동성명
유학(儒學)·MBA ·IT·BT분야 교류협력방안 체결
유장(儒藏)편찬, 복수학위확대, 교수-학생교류, 
공동연구 및 국제학술회의 공동개최
 ‘글로벌 명문대’ 진입을 눈앞에 둔 성균관대(총장 서정돈)가 국제화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정돈 총장 등 ‘성균관대 국제화 대표단’ 14명(부총장, 재단, 학장)은 4월 22일(수) 북경대학(총장 조우치펑)을 방문, 두 대학간의 ‘양교간 협력 촉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국 유학▪동양학(유장 편찬분야 포함), 경제▪경영학, 정보통신(IT), 의학(BT) 등 대학 차원의 실질적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두 대학은 양교 총장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성균관대학교와 중국 첫 근대 국립대학인 북경대학교간 학술교류는 동양 문명 선양과 인류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국가 및 인류의 발전에 더욱 큰 기여를 하기 위하여 교원 및 학생 교류 강화에 힘쓰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 대학의 교류협력 내용은 유학▪동양학(유장 공동 편찬 포함)분야, CHINA MBA 분야, 정보통신(IT)분야, 의학(BT)분야 등 인문사회 및 이공계를 초월한 전 학문 분야에서의 공동연구수행, 복수학위 수여, 학술연구 교류, 교수 및 학생 교류, 교육프로그램 교류 등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한국 대학의 국제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한중 양국의 국가적 인문학 지원사업인, 전세계적 유학 서적을 집대성하는 유장편찬 분야에서 북경대학은 중국의, 성균관대학은 한국의 유장편찬중심 대학으로서 이날 협정을 통해, 양교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동양학의 본산으로 국제적 파트너쉽을 구축키로 하였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 앞으로 떠오르는 아시아적 정신문화인 유학을 중심으로 한 동양학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집중시킨다. 한국 유학 연구의 집대성이 될 유장 편찬에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은 국학지원차원에서 연간 한화 약 20억을 지원하고, 한국 역시 연간 약 7억을 투자하며, 국내외 학자 350명이 대거 참여하는 등 유장편찬 CHINA-KOREA 그랜드 프로젝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장 공동연구 및 편찬은 학술적인 차원을 넘어 21C 한중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류를 세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정에 따른 두드러진 성과를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학동양학 분야 유장편찬 공동연구 협력기구 설치 및 학술교류
▲CHINA MBA 분야: 1+1체제(성대1년+북경대1년)의 복수학위 시행
▲정보통신 IT 분야  

  - 교수, 연구자, 학생 및 IT Summer Intensive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 전면적 교류 협력 시행
  - 한．중． 기업간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의학 BT 분야  

- 유전자 및 바이오 분야 공동연구개발

- 한．중 의학교류 확대

<첨부 1> 유장(儒藏)편찬 CHINA-KOREA 프로젝트:

동아시아 4개국(한ㆍ중ㆍ일ㆍ월)의 유가사상 문화를 함축한 유가경전과 역대주소(注疏)ㆍ저술ㆍ문헌을 체계적으로 편집하여《四庫全書》보다 거대한 유가사상 문화의 大文庫인《儒藏》을 출판하는 것은 동아시아 문명사를 집약하는 역사적인 초유의 사업이다.

북경대학은 2003년 유장편찬센터를 설립하고, “<유장>편찬과 연구”로 중국교육부 중대과제로 선정되어,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역사적 작업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비록 <유장>편찬사업은 북경대에서 시작되었으나, 한ㆍ중ㆍ일ㆍ월 4개국의 국제적인 표준화 교점사업의 공동참여로 한국도 주체적으로 역대유가 문헌전적에 대한 교점작업을 추진하게 되어, 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 유산을 복원하고, 현대적으로 확산하는 문화적 의의를 지닌 중대한 사업이다. 

한국<유장>편찬위원회는 2006년 최근덕 성균관장을 중심으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한 후, 양승무(중앙대 명예교수) ㆍ최진석(서강대교수)의 공헌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안착되었고, 2009년 4월 제37차의 편찬위원회 회의를 기점으로 초기사업이 마무리 되었다.

이제, 한국<유장>편찬위원회는 수 차례의 협의를 거친 후, 지난4월 10일  성균관대학교가 세계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儒敎大藏經”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였다. 이에, 성균관대학교 ‘<유장>편찬센터’와 북경대학 ‘<유장>편찬중심’ 는 이번 학술교류협정을 통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기구를 구성키로 합의하였고, 매년 2회(전,후반기) 회의를 개최하여, 유장편찬사업에 관한 추진사항 및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중국정신을 대표하는 북경대학과 한국의 유학정신과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성균관대학교의 적극적 협조로 진행될 <유장>편찬프로젝트 사업은 역사적ㆍ문화적 의의가 큰 만큼 그 성과도 훌륭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된다.

<첨부 2> 학술교류분야별 주요 협력내용 정리표
	교류협력분야
	주요 협력내용

	대학간 교류협력
	• 북경대학 국제협력부 내에 성균관대 교류협력 전담직원 채용

	중국 경제․
경영 분야
	교원 및
연구자
	• 협약내용 상에는 없음.(단, 우호적 관계 수립을 위한 북경대 교수 2명/연 성균관대 파견 협조)

	
	학 생
	• 연간 20명 이상의 성균관대 교환학생 북경대학 파견
• 교환학생 중, 북경대 광화경영대학원 입학요건에 부합하는 학생은 복수 학위 대상자로 선정

	
	기 타
	• 한중국제포럼 공동 주최(격년 실시)

  - 2006년 웨스턴조선호텔, 2008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

	유학․동양학 분야
	교원 및
연구자
	• 연간 1인 파견, 공동 연구․교육 담당
  - 상호 연구공간 제공, 연구교육의 참여정도 따라 인센티브 제공

	
	학 생
	• 전공과정 석박사, 학부생은 별도 협의하여 교류 진행
• 어학연수과정생은 연간 40명 이내 한 달간 상호 파견
  - 상호 학점 인정

	
	기 타
	• 공동학술 위원회 구성
  - 전공 교육 교류를 위한 「상호학점 인정 및 복수학위 시행」, 

    신규 전공개설에 관한 사안 협의체 구성
• 유장(儒藏)편찬 위한 양교 공동위원회 구성-수시개최(연 2회 이상)

• 학술회의(World Confucianism Workshop) 연 1회 이상 공동 개최

	정보통신
IT분야
	교원 및 

연구자
	• 연간 2인 이내의 교원 및 연구자 상호 파견
 - 연구공간, 기숙사 무상제공, 연구참여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학 생
	• IT여름 집중과정 공동 개설 

 - 5명 이내의 북경대 학생 성대 파견, 학비 면제, 주거비 등 제공
• 연간 2명 이내의 상호 교환학생 교류

	
	기 타
	• IT 국제학술대회 공동 개최 -세부사안 별도 협의
• 복수학위 추진 -구체적 시행방안 별도 협의

	의학 등
BT분야
	교원 및
연구자
	• 공동연구 수행

	
	학 생
	• 세부내용 별도 협의

	
	기 타
	• 세부내용 별도 협의


<첨부 3> 성균관대와 북경대의 전교적 실질 교류 프로그램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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